
그린PCB, 친환경 열기 뜨겁다!
EU, 폐가전지침 발표 … CCL 매출 가운데 1 6 %가 할로겐 프리

E U (유럽연합)와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전자폐기물 규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환경오염의

주범으로 낙인 찍혀온 인쇄회로기판( P C B )에 대한 그린( G r e e n )화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.

E U는 환경장관이사회를통해 2 0 0 6년 7월부터 전자 폐기물의 양을 제한하기 위한 전자·전기장비 폐기물 처

리(Waste of Electronical & Electranic Equipment) 법안이확정됨에 따라 소속 회원국들은 환경친화적인 제

품설계 및 재활용 대책에 나서고 있다. 

특히, EU는특정 위험물질사용제한( R o H S )지침을 통해 2 0 0 8년 납, 수은, 카드뮴 등 환경 유해원료를 사용

한 PCB 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.

일본도 2 0 0 2년부터 실시된 가전 리사이클법을 근거로 납, 할로겐 등에 대한 규제 검토에 들어갔다. 마쓰

시다, NEC, 히타치 등 가전 메이커들은 무납(Lead Free) 솔더 로드맵에 따라 환경친화적 가전제품을 잇따

라 실용화하고 있으며, 조만간 국내에도 빠르게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.

이에 따라 2 0 0 3년 하반기 들어 대덕GDS, 대덕전기, 심텍, 이수페타시스 등 7 - 8개 PCB 생산기업들이 할

로겐 프리 동박적층원판( C C L )과 잉크 원자재를 채택해 그린PCB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국내 최대의 PCB 생산기업인 대덕G D S는 2 0 0 3년 매출액 가운데 그린P C B가 최대 1 6 %정도를 차지해 2 0 0 2

년에 비해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, 할로겐계 첨가량을 900ppm 이하로 제한해 연소 시 다이옥

신을 배출하지 않는 기판을 소재로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. 

이외에도 하이테크전자 및 L G전자 등 몇몇 관련기업들이친환경제품개발을 마치고 2 0 0 4년 목표로 양산을

서두르고 있다.

PCB 원판 CCL 제조기업인 두산전자B G는 할로겐 등 유해성분을 최소화한 가정용 그린원판을 개발해 E U

에 수출되는 가전용 P C B에 적용하기 시작했으며, 최근 산업용 그린원판 사용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두산전자BG 관계자에 따르면, 『그린C C L을 연간 4 2 0만- 4 5 0만장( F R - 4·C E M·F R - 1 )생산해 국내외 P C B

기판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그린CCL 단가가 일반C C L보다 약 20-30% 비싸지만 주문량은 2배 이상 늘기

시작했다』고 밝혔다. 

두산전자B G는 소니와 그린파트너쉽을 2 0 0 3년 하반기 체결하고 친환경 소재의 그린CCL 시장을 선도하

고 있다.

L G화학은 그린 CCL 개발을 완료해 소니,모토로라 등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았고 2 0 0 3년 8월부터 준양산

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할로겐 프리 빌드업 기판의 생산도 증가하고 있는데 삼성전기의 관계자는『자사에서 개발한

BGA(Ball Grade Array) 기판은 할로겐을 함유하지 않아 노트북PC 등 유럽형 일부 모델에 소재로 사용하

고 있으며, 국내에서도 그린제품에 대한 관심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2 0 0 4년 하반기 무렵부터는 본격적

으로 활성화될 것』이라고 예측했다.

PCB 제조공정에서도 그린화 바람이 불고 있는데 포르말린, EDTA, 중금속 등 각종 악성 화학성분 배출

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무전해동도금 대체공법 개발도 최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.

PCB 기판의 구매자인 Set Maker들도 이미 그린소재 사용을 촉구하는 제도를 속속 발표해 그린PCB 시

장을 달구고 있다.

삼성전자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부품을 전면 금지하는⌜녹색구매제도⌟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, 녹색구매

제도는 부품소재 협력기업이 에코파트너의 인증을 받게 되면 재계약 시 우선 협상대상자로 고려되며 우수

한 곳은 회계감사 주기를 연장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제도이다. 

특히, 삼성전자는국내 전자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할로겐프리P C B기판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필리핀 및 중

국 톈진 고신사업장에대해 각각 2 0 0 3년 8월과 9월 국내 친환경경영시스템인증인⌜I S O 1 4 0 0 1인증⌟을 취득하도록

했다. 또 국내 및 해외 6개 사업장 전 부문에 환경친화적 공급망관리시스템( E n v i r o n m e n t a lS C M )을 구축함으로



써 소니로부터 그린파트너 인증을 획득한 상태이다.

L G전자에서도 품질센터 유해물질분석실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해 유해물질이 포함된 부품을 선별함으로

써 친환경 부품 구매체제로 전환했다. LG전자는 친환경부품을 공급하는 협력기업들을 대상으로 소니의 그

린파트너쉽( G P )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.

소니는 G P인증을 받지 못하면 거래중단조치까지 취하고 있으며 도시바, ST마이크로, 필립스 등은 자체

적으로 녹색구매 관리지침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세계적으로 그린PCB 사용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추세

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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